
 

103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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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논문 작성 교육과정 운영 경험

가천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의학교육실, 2내과학교실

박귀화1, 김태희1, 정욱진1,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medical research curriculum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the research self-efficacy.
Methods: The curriculum was implemented to 79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who entered in 2007 and 2008. This curriculum
is implemented through 3 years consisting of 5 different sub-courses: Research design, Research ethics, Medical statistics, Writing
medical paper, and Presentation. The effect of this program was measured with 2 self-administered surveys to students: the course
satisfaction survey and the self-efficacy inventories. The Research Self-Efficacy Scale consisted of 18 items from 4 categories: 
Research design, Research ethics, Data analysis, and Result presentation. The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and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ere implemented.
Results: The average point of satisfaction of the course was 2.74 out of 4, which told us that students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ourse. The frequencies of tutoring for research course were 2 or 3 times on average and each session of tutorial lasted 1.5
to 2 hours. The research self-efficacy in three categories (Research design, Research ethics, and Result present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p<0.1). The self-efficacy of the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females’ one. The self-efficac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experience of research paper writing at undergraduate level.
Conclusion: The curriculum showed positive results in cultivating research self-efficacy of students.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lass of Statistical analysis as students reported that it wa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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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 수행 능력은 의과대학 졸업생이 갖춰야 할 학습 성과 

중 하나이며, 의학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연구 경험

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기술, 논리력, 정보 수집 및 분석력 

함양 등에 영향을 미친다[1].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학생이 

지각하는 연구 수행 수준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2]. 이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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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의학교육과정 중 연구 능

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외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의과학자(physician- 

scientists)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

하기 위해 MD-PhD 프로그램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학부과정

에서도 저널 클럽(journal club), 의학 논문 편집자나 저자에

게 서신(letter) 쓰기, 연구 프로그램(scholarly program), 비

판적 연구하기(critical inquiry) 등 연구 관련 경험을 쌓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3,4,5].

  미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인 논문

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학교육에서도 

연구계획서 작성법, 논문 작성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6,7]. 최신 의학연구 검색 능력, 논문을 읽고 분석, 평가, 

종합하여 활용하는 능력 등 연구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방법론, 통계법, 연구 설계법, 의학논문 작성법 등을 통합적으

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의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 사례는 찾아보

기 힘들다. 한의학, 공학 등 타 학문분야에서 논문 작성법을 

통한 연구 능력 향상 사례가 보고되었으나[8,9], 의학교육에

서는 가정의학이라는 특정 학과의 경험에 국한된 운영 사례

가 보고된 바 있다[10].

  한편, 논문 작성 경험은 학생들의 연구 자기효능감을 촉진

시킨다. 연구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요

구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 또

는 자신감으로 연구 수행능력과 관련성이 높다[11]. 연구 자

기효능감은 수련 과정 중 일정 편수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 전공의에게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가능

하게 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연구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과정에서부터 논문 

작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논문 작성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드물다. 과도한 학습량조

차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 의학교육의 현실상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논문을 작성하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도입으로 ‘일차의료인의 양성’이라는 공통적 교육목표뿐 아니

라 보다 다양한 목표가 실현되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논문 작성 가능성에 대해 많은 대학

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는 이미 학부과정에서 연구 및 실험을 

경험했던 학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연구 능력이 있는 임

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함

이었다. 그러나 의학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2개 대학만이 논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가천의학전문대학원은 졸업 필수요건으로 의무 석사 

학위논문 작성 교육과정(이하 논문 작성 교육과정)을 국내 처

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문 작

성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의 만족도, 교

육과정 운영 전후 연구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논문 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대학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40명과 

2008학년도 입학생 3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79명 

중 남학생이 38명, 여학생이 41명이었다. 이 중 각 문항별로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다수의 결측치를 포함한 학생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교과목 만족도 설문은 79

명 중 75명(94.9%)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자

기효능감 설문은 79명 중 69명(87.3%)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논문 작성 교육과정의 편성

  1) 논문 작성 교과목 개발

  논문 작성 교육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따라 

개편된 “의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의사” 양성이라는 대학의 교

육목표를 실현하고자 계획되었다. 논문 작성 교육과정은 의

학연구에 대한 기초능력 배양, 논문 작성과 방법 습득, 논문 

발표 능력 함양, 논문 작성을 통한 연구 능력의 함양이라는 4

가지 학습성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학습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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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고자 논문연구 1~4교과목을 개발하였다.

  먼저, 논문연구 1은 2학년 1학기에 1주 과정으로 개설되었

으며, 의학연구에 대한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 설계, 의학 

연구 윤리, 자료 검색 및 수집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

며, 논문연구 2는 2학년 2학기에 2주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자료 분석방법 습득을 위한 의학 통계, 논문 작성법(영어 작

성법 포함)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3학년에 개설된 

논문연구 3은 논문 완성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 능력 함양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학년에 개설된 논문연구 4는 다른 

교과목처럼 블록 형태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 편성되지는 않

았지만, 3명의 논문 심사위원 간 협의를 통해 논문 심사를 진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저학년에서 

의학연구에 대한 개념과 연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

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접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체계적

으로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가져

오도록 교과목을 구성하였다.

  2) 논문 작성 과정의 운영

  논문 작성 교육과정은 2년 간 총 4주의 블록 형태로 편성하

였다. 구성된 교육내용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강의 이

외의 시간에는 지도교수와 만나 논문 지도를 받고, 연구에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시간을 활

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시간을 할애하여 주중 저녁 시간, 

주말, 방학 등 정규 교과 외 과정에서도 지도교수와 학생 간에 

의학연구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지도교수 선정을 위해 1학년 2학기 말에 1주일간의 오리엔

테이션을 개최하여 각 학과의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지

도 가능한 학생수를 발표한 후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받았다. 

이후 논문 지도 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논문 지도의 질 관리를 위해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를 2명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다양한 전문 분야를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수가 

골고루 배정되도록 하였다. 2학년은 1학기에 논문연구 1 교과

목을 이수하였고, 2학기 초에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였고, 2학

기 말에 논문연구 2 교과목을 이수하였다. 또한 3학년은 1학

기에 논문연구 3 교과목을 이수하였고, 2학기에 중간발표회

를 가졌으며, 3학년 학기말에 논문 심사본을 제출하였다. 4학

년 1학기 초에는 최종 논문에 대한 공개발표회와 논문 심사를 

진행하였다. 

3. 자료 수집

  1) 논문연구 교과목 만족도 설문조사

  논문 작성을 위해 개설된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

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의학교육학회지 등 문헌조사와 

본교 교과목 평가지를 참고하여 논문연구 교과목 평가지를 

개발하였다. 본 평가지는 교과목의 학습목표 성취 정도, 강의

별 만족도, 강의시간 적절성, 교과목이 지속적 과정이 아닌 

1~2주 단위의 블록 형태로 편성된 것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이 외에

도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 1개를 포함하

였다. 설문조사는 각 교과목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시하였다.

  2) 연구 자기효능감 측정

  교육과정 전후에 학생들의 연구 자기효능감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해 연구 자기효능감도구(Research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연구 자기효능감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Clinical Research Competen-

cies [12], Clinical Research Self-Efficacy[13], Measures 

of Research Self-Efficacy[14]을 바탕으로 26문항을 구성

하였다. 그러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18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논문 작성 및 발표(I, 6문항), 연구설계(II, 5문

항), 통계분석(III, 4문항), 연구윤리(IV, 3문항)의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70.92%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이 측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논문 작성 및 발표 요인은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 및 결과, 제언 등 논문의 형식에 맞춰 작성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며(예, 나는 연구의 필요성을 논리

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연구설계 요인은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 설계방법, 연구도구 등을 선택할 수 있는지

를 측정한다(예, 나는 하고자 하는 연구에 맞는 연구 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 통계분석 요인은 연구에 필요한 통계프로그

램을 사용하고, 통계분석 및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측정

하는 것이며(예, 나는 자료 분석을 위해 필요한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윤리 요인은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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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Loadings for Research Self Efficacy Items

Item I II III IV Reliability (α)
17 0.80 -0.02 -0.18 0.12 0.873
16 0.69 0.42 0.05 0.18 
13 0.69 0.41 0.10 0.04 
15 0.65 0.35 0.14 0.32 
18 0.65 0.18 0.22 0.26 
14 0.65 0.42 0.07 0.24 
 3 0.27 0.80 0.12 0.13 0.861
 5 0.16 0.77 0.07 0.13 
 2 0.00 0.75 0.16 0.30 
 4 0.37 0.73 0.04 0.00 
 1 0.23 0.72 0.20 -0.06 
 8 -0.10 0.09 0.93 0.07 0.910
 7 0.04 0.11 0.91 -0.01 
12 -0.04 0.13 0.89 0.11 
 9 0.37 0.19 0.75 -0.04 
12 0.10 0.17 0.26 0.81 0.753
11 0.48 0.05 -0.05 0.70 
10 0.47 0.16 -0.17 0.64 

Percent of variance accounted for 38.50 17.45 9.09 5.89

Factor I: Presenting & reporting the result, Factor II: Research design, Factor III: Data analysis, Factor IV: Research ethics.

Table 2. Student Evaluation of Medical Research Curriculum

Item
Medical research I Medical research II Medical research III

No. Mean±SD No. Mean±SD No. Mean±SD
Achievement of learning objective 74 2.91±0.62 67 2.82±0.60 75 2.76±0.76
Satisfaction of lecture 74 2.97±0.76 69 3.16±0.75 74 3.00±0.74
Satisfaction of lecture length 73 2.90±0.53 69 2.72±0.57 74 2.73±0.60
Satisfaction of lecture type 
  (intensive course within 1 or 2 weeks)

66 2.89±0.75 69 2.75±0.69 74 2.74±0.60

SD: Standard deviation.

고려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예, 나는 연구에서 윤리

적 선택에 직면했을 때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 값(Cronbach’s α 계수)은 논문 작성 

및 발표 요인이 0.873, 연구설계 요인이 0.861, 통계분석 요인

이 0.910, 연구윤리 요인이 0.753이었다(Table 1).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리커트(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연구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008년(2007학년도 입

학생)과 2009년(2008학년도 입학생) 각 해당년도에 2학년인 

학생들이 논문연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였고, 이들

이 3학년에서 논문연구 과정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9년과 

2010년에 동일한 설문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평

균, 표준편차, 빈도를 구하였으며, 둘째, 의학논문 작성 교육

과정 전후 연구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사전검사 점수가 사후검사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성별과 입학 전 논문 작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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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ff-Lecture Student Activities in Medical Research Curriculum

Factor Medical research I Medical research II Medical research III
Frequency of meeting with academic adviser  2  3  2
Duration of meeting with academic adviser  3 (12.5)  6 (12.0)  3 (15.0)
Hours spent in research (reference research, data 

collection, survey, etc.)
15 (62.5) 30 (60.0) 10 (50.0)

Spent free time  6 (25.0) 14 (28.0)  7 (35.0)
Total 24 (100.0) 50 (100.0) 20 (100.0)

Data are presented as frequency or number (%).

Table 4. Comparison of Student Perception on Research Self-Efficacy

Factor
Pre Post

t-value p-value
No. Mean SD No. Mean SD

Presenting & reporting the result 69 2.28 0.40 65 2.78 0.41 -6.61 0.001
Research design 69 2.25 0.42 66 2.53 0.44 -4.36 0.001
Data analysis 69 2.33 0.76 66 2.37 0.60 -0.41 0.686
Research ethics 69 2.33 0.41 66 2.59 0.47 -3.42 0.001

SD: Standard deviation.

험 유무에 따라 연구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1. 논문연구 교과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 교과목 만족도 평가

  논문연구 1, 2, 3 교과목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교과목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논문

연구 3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논문연구 

1, 2, 3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 중 평균 2.83점으로 중앙값인 

2.50점보다 높아 달성된 편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개

설된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논문연구 2가 평균 3.16점으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문연구 1, 2, 3의 평균 점수는 

3.04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배정된 강의시

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문연구 3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이기는 하나, 논문연구 1, 2, 3의 평균 점수는 2.78점으

로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교육과정이 지속적 과정이 

아닌 블록 형태로 편성된 것에 대한 만족도도 논문연구 3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논문연구 1, 2, 3의 

평균 점수는 2.79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이 전

반적으로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개설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논문연구 시간의 활용

  논문연구 교과목에서 강의 이외에 배정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 기간 동안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 면담한 횟수는 2~3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교수와의 면담 시간은 1회당 평균 

1.5~2시간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와의 면담 이외에 자료 검

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기술 등 연구에 할애한 시간은 

전체 시간의 50~62.5%였다. 그 이외의 시간은 자유 시간으로 

25~35%를 할애하였으며, 주로 타 교과목의 미제출 과제 작

성, 동아리 및 여가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유 의견

  논문연구 1, 2, 3에 대한 학생들의 공통된 추가 자유 의견을 

종합하면, 첫째, 교육내용 측면에서 실험 연구 방법과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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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der Difference in Research Self-Efficacy by Analysis 
of Covariance

Source SS df MS F p-value
Corrected model   4.767  2  2.383  8.085 0.001
Intercept  18.330  1 18.330 62.179 0.001
Pre-data analysis   2.320  1  2.320  7.870 0.007
Gender   1.470  1  1.470  4.987 0.029
Error  17.982 61  0.295 　

Total 382.563 64 　 　

대한 강의 및 실습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둘째, 교과목 수업

시간 편성에서 강의시간을 산발적으로 배치하여, 논문 지도

교수를 만나거나 논문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기 어렵고, 비효

율적이라고 하였다. 셋째, 3학년에 논문 심사본을 제출하는 

데, 4학년 1학기에 논문 심사를 받는 것은 타 학업과의 병행

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하였다.

2. 연구 자기효능감 변화

  1) 연구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간 차이 분석

  논문 작성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에 실시한 연구 자기효능감 평가와 2년의 교육과정 운영 후 

측정한 연구 자기효능감 평가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 중 연구 설계(p< 
0.001), 연구 윤리(p<0.001), 논문 작성 및 발표(p<0.001) 요

인은 사전-사후 검사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교육과정 운영 후 연구 자기효능감 점수가 모두 향

상되었다. 그러나 연구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 중 통계 분석

(p>0.05) 요인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성별 및 입학 전 논문 작성 경험 유무에 따른 연구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연구 자기효능감 사후 검사 점수가 성별 및 입학 전 논문 

작성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즉, 연구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 점수가 사후 검사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

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검사 점수만을 가지고 남녀 간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기효능감 사전 검

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추정한 사후 검사 점수에서 통계

분석 요인만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남

학생의 평균점수가 2.56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점수 2.17점 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자기효능감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추정한 사후검사 점수에서 입학 전 논문 작성 경험 유무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고찰

  본 연구에서는 논문 작성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과정 운영 전후 연구 자기효능

감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논문 작성 교육과정을 위해 개발한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

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개설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논문연구 3으로 갈수록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이

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량이 증가하고, 논문을 완성해야 

하는 3학년 시기에는 임상실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논문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짐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심리

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논문 작성은 3학년에 종료되지만, 4학년 1학기

에 논문 심사와 최종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의사국가시험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여 3학년에서 논문 심사까지 완전

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설된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평균 3.04점), 강의에 배정된 시간에 

대한 만족도(평균 2.78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자유의견을 종합하면, 통계 강의 및 실습 시간이 부

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통계 분석이 학생

들에게 가장 어려운 내용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통계 실

습을 확대 및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통계 

분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연구 교육과정은 블록 형태로 운영하며, 2~3학년 정규 

교육과정 중 총 4주가 배정되어 있다. 이 기간에 강의 이외에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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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3회 면담을 하며, 1회당 면담 시간은 1.5~2시간 정도

였다. 자료 검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기술 등 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50~62.5%였고, 타 교과목의 과

제 수행, 동아리 및 여가 활동으로 25~35%의 시간을 사용하

였다. 교과목에서 의도한 바와는 달리 지도교수와의 면담횟

수가 적고,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

용하고 있었다. 이는 임상 진료로 바쁜 지도교수와 학생 간에 

면담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또

한 지도교수가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가지고 이 기간을 활용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여가 시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

음을 시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에서 산발적

으로 편성하였던 강의를 오전으로 집중 배치하고, 오후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

율적일 것이다. 나아가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더 구조화된 연

구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논문 작성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자신감, 즉 연

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분석 요인

을 제외한 연구설계, 연구윤리, 논문 작성 및 발표 요인에 대

한 효능감은 향상되었다. 이는 Wisconsin-Madison 대학에

서 임상-연구 훈련 프로그램 진행 후 효능감이 증진되었다는 

Bakken et al.[12,1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자기 효능

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공경험, 모델관찰, 언어적 

설득, 개인의 심리상태 등이 있는데[16], 이 중에서도 논문 작

성 교육과정을 통해 논문 작성을 완수한 성공경험이 학생들

의 연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낸 요인 중에서도 연구설계, 연구윤리 요인

은 평균 점수가 각 2.53점과 2.59점으로 높은 효능감 점수라

고는 할 수 없다. Bieschke et al.[17]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 

자기효능감은 연구 경험의 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

에 한 번의 연구 경험으로는 높은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타 전공의 대학원생처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없는 교육환경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18]. 

따라서 논문 작성 과정을 계획한다면, 타 교과목 수업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논문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주수를 배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 연구 자기효능감 점수를 통제하고, 성별에 따른 연구 

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분석 요인에서만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연구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12,13]. 향후 통계관련 

이론과 실습에서는 여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논문 작성 경험 

유무도 학생들의 연구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인데,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 전 논문연구 경험이 졸업 학기에 단시간 내에 작성하는 

학사 졸업 논문 수준인 경우가 많아 학위 수준의 장기간의 체

계적인 연구 경험은 미비하기 때문에 연구 자기효능감의 변

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논문 작성과정은 여러 학

년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되어야 그 효과가 지

속될 수 있다[9].

  이와 같이 본교는 국내 처음으로 논문 작성 교육과정을 장

기간에 걸친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연구

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향후 연

구 관련 수행능력, 연구 관련 태도 변화, 연구 관련 진로 선택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14]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과목 만족도와 효과

를 살펴보았는데, 교과목 이외에 지도교수 선정 절차, 계획서 

발표, 논문 심사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견뿐 아니라 지도교수, 교육

과정 기획 및 운영자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

에서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의학

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표집수가 적을뿐더러, 대조집

단을 통한 비교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논문 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타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과의 비

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의 연구 자기효능감이 

졸업 후에도 이들의 연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연구수행 능력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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